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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유아의 색, 형태, 그 외의 다른 속성(크기, 길이, 무게)의 개념화의 발달적

변화를 검토하고, 색과 형태의 개념화의 획득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24~36개월

에 걸친 유아 980명이었다. 색과 형태의 개념화를 측정하기 위해 3종류의 과제(맞추기, 분류, 재인)

가 사용되었고, 이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유아의 인지적 선호보다는 인지 능력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요구 패러다임(Multidimensional-Demand Paradigm)에 따라 고안되었다. 크기, 길이, 무게

개념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변별 과제가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형태와 색에 대한 개념화의 획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맞추기, 분류, 재인 과제에 의해 형

태(동그라미, 삼각, 사각)의 개념화가 색(빨강, 파랑, 노랑)보다 더 일찍 획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령에 따라 크기, 길이, 무게의 개념화도 의미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아가 남아보다 형

태 맞추기, 형태 재인, 색 재인 능력이 더 뛰어났다. 형태별 차이를 보면 세모와 네모에 비해 동그

라미에서 더 높은 맞추기 및 재인 능력을 나타내었고, 색상에서는 파랑과 노랑에 비해 빨간색에 대

한 맞추기와 재인 능력이 더 높았다.

주요어：색 분류, 형태 분류, 색 재인, 형태 재인, 다차원-요구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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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복잡한 대상 및

경험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유사

성에 기초하여 범주화, 개념화 또는 개념적

체제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념화를 하

는 데에는 다양한 차원, 예를 들어 지각적 유

사성(예: 동그란 것, 빨간 것, 긴 것 등), 기본

수준(예: 사과, 개, 자동차 등)이나 상위수준

범주(예: 과일, 동물, 교통수단 등)에 따른 유

사성, 또는 그 외에 다른 특성이나 보다 더

추상적인 속성 등에 기초할 수 있다.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

해서 다양한 차원에 기초한 개념화가 발달하

게 된다.

유아들의 지각적 개념화의 발달에 관해서

는, 특히 색과 형태의 상대적 선호에 관한 연

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다. 대체로 색

에 기초한 분류나 반응은 형태에 기초한 분

류나 반응에 비해 더 원시적인 방식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Melkman, Koriat, &

Pardo, 1976). 그러나 연구들에 의하면 연구대

상인 영아나 유아의 연령이 변화해 감에 따

라 색과 형태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변화

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색과 형태

중어떤차원을더선호하는가또는그들차원을

이해하는가를 밝히고자 할 때에는 유아들의

연령을 세분화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일찍이 Brian과 Goodenough(1929)는 3세 이

하의 아동은 세상을 유사한 자극에 따라 분

류할 때 색에 비해 형태를 선호하지만, 3~6세

의 아동은 형태보다 색 선호로 이행되고, 6세

후에 다시 형태 선호가 색 선호에 비해 우세

하다고 밝혔다. Melkman, Koriat와 Pardo

(1976)는 2~4세 아동을 대상으로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의 4가지 색과 원, 삼각, 사각, 별

모양의 4가지 형태를 사용하여 형태와 색 개

념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2세와 4세 아동은

형태 선호를, 3세 아동은 색 선호를 보였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각 연령의 아동의 선호

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2세와 같이

어린 유아의 수행 결과도 우연적인 선택이라

기보다 일관성 있는 선택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Melkman 등(1976)의 연구결과에서

3세에서만 색 선호가 보이고, 그보다 어린 2

세와 더 나이든 4세에서는 형태 선호를 보였

기 때문에, 어떤 한 차원에 대한 선호가 선형

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점에

서 매우 흥미롭다.

Bornstein(1985)은 색과 이름의 연합, 그리

고 형태와 이름의 연합에 관한 능력을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비교한 바 있다.

연구된 자극들에서 형태는 3개의 단순한 기

하학적 형태인 사각, 삼각, 원이 검은색으로

구성되었으며, 색은 파랑, 초록, 노랑의 3가지

색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모두 원모양으로 제시

하였다. 아동에게 3가지 색이나 형태를 언어

적으로 짝짓도록 반복 학습시킨 후, 성공한

수와 학습과정에서 범한 오류 수를 조사해

본 결과, 아동은 형태-명칭을 연합하는 것보

다 색-명칭 연합을 더 늦게 학습했으며, 학습

도중에 범한 오류 수도 형태보다 색에서 더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3세 아동은 형태

의 이해가 색의 이해보다 더 빨랐음을 알 수

있다.

Mervis(1988)도 6개월 된 영아들이 잠깐 동

안 노출되는 사물에 대해서 색보다 형태를

더 잘 기억한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생후 6개

월 이상의 아동들은 대상들을 범주화함에 있

어 보편적으로 색에 비해 형태에 우선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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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색과 형태에서

대조를 이루는 그림을 분류하는 과제에서 2

세 아동은 신기한 명칭(novel label)이 제공되

지 않았을 때(예: 다른 것을 찾아보렴)에는

색에 따라 대상물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으

나, 대상물에 대한 신기한 명칭을 들려주고

(예: 이 Zom이 보이지), 그 명칭을 확장하도

록 요구했을 때(예: 다른 Zom을 찾을 수 있

겠니?)에는 색보다 형태에 기초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3세 아동은 두 조건 모두에

서 형태를 근거로 구별해 낸다는 사실에 근

거하여, 2, 3세 아동은 대상의 범주화에 있어서

색보다 형태를 신뢰한다고 지적하였다(Baldwin,

1989). Sandhofer와 Smith(1999)는 2세 아동을

대상으로 색 용어와 크기 용어의 학습을 비

교한 결과, 아동이 크기에 비해 색을 이해하

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크기보다는 색과

대상물을 연합시키는 것에서 더 많은 어려움

을 나타냈다.

이렇듯, 색과 형태를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여러 연구에서 어떤 한 차원에 대한 선

호가 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에 따라 각 차원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이행

함을 알 수 있다. 즉, 3세 이하의 어린 연령에

서는 형태를 근거로 개념화했으며, 3세에는

개념화의 근거가 형태에서 색으로 이행하게

되며, 4, 5세 이후가 되면 다시 색보다 형태

에 기초하여 개념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Brian

& Goodenough, 1929; Melkman, Koriat, &

Pardo, 1976; Melkman, Tversky, & Baratz,

1981).

2세에서 형태 선호를 보이기 시작하나, 3세

에서일시적으로색선호를보이고그후에는다

시 형태 선호를 보이게 되는 발달 경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즉, 형태의 선호와 색 선호에 별 차이

가 나지 않는다고 밝힌 연구가 있다(Conrad,

1972; Pitchford & Mullen, 2001).

Pitchford와 Mullen(2001)은 2~5세 아동을

대상으로 색 재인, 지각적 현저성, 색 명명

과제를 통해 색을 3개의 다른 지각적 특성인

속도, 형태, 크기 개념과 비교하였다. 예를 들

어, 재인과제의 경우 스크린의 상, 하에 두

개의 자극을 제시하고 질문(예: 빨간 것은 어

느 것이니?)에 따라 두 자극 중 하나를 선택

하였다. 재인 능력을 알아본 결과, 같은 연령

내에서 색, 형태, 크기에 대한 이해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선호과제는 스크린 상단

에 표준자극(예: 빨간색으로 된 T 형태)이 제

시되고, 아래에 비교자극(예: 빨간색의 O 형태

와 녹색의 T 형태)이 제시된 후, 지시(예: 이것

봐, 또 다른 것을 찾아보겠니?)에 따라 비교

자극 중 하나를 가리키게 한다. 그 결과, 2세

집단에서 시각적 특성 중 특별한 선호를 보

이지 않은 아동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는 형태를 선호했다. 3세 집단은 색 선

호가 높았고, 4, 5세 집단은 형태를 근거로

선택했다. 명명과제는 자극을 제시하고 아동

에게 제시된 자극이 무엇인지 답하게 하는

과제인데, 색, 형태, 크기, 속도의 시각적 특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

호과제에서 연령에 따른 시각적 특성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었으나, 재인과제와 명명과

제에서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

힌 만큼 다른 지각적 특성에 비해 색 개념화 발

달이특별히지연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하였다.

따라서 Pitchford와 Mullen(2001)의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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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는 3세에서는 색 선호가 높았고 4, 5세

에서는 다시 형태에 근거하여 판단한 점은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2세에서는

특정 차원에 대한 선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선행연구들과 다른 경향이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3세 아동의 경우 형태보다 색에

기초하여 개념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다

르게, Baldwin(1989)은 3세 아동이 대상물을

분류할 때 색보다 형태를 근거로 하는 결과

를 얻었다. Bornstein(1985)도 색이나 형태와

그 명칭을 연합하는 연구에서 3세 아동은 색

보다 형태에 대해 명칭을 연합하는 능력이

더 높았다. Mervis(1988)의 연구에서도 3세 아

동이 색 선호를 보이지 않고 형태 선호가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들에 따른 색과 형태

에 의한 개념화의 획득과 상대적 선호가 차

이 나게 되는 것은, 각 연구들에 따라 사용된

방법들이 서로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것 같

다.

한편, 색과 형태 개념에서 성별에 따른 차

이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

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남아에 비해 여아의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Anyan &

Quillian, 1971; Brian & Goodenough, 1929;

Johnson, 1977). Johnson(1977)은 색 명명 과제

로 성별에 따른 수행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

아가 남아보다 일관성 있게 높은 수행정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아에 비

해 여아들의 성숙이 빠르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Maccoby,

1966). Nash(1970)는 심지어 5개월 여아도 남

아보다 색에서 더 흥미를 보이므로 색 민감

성에 대한 생물학적 경향을 시사한 바도 있

다. Kagan과 Lemkin(1961)은 유아의 선호 경

향과 개념적 유사성을 위한 근거로 형태, 색

과 크기 중 주로 어느 차원에 기초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가 나타

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연구에 따라 성

차의 여부에 대한 결과가 다르다.

국내에서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색,

형태 및 그 외의 특성들에 대한 개념화를 밝

힌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문희(1988)는 30~

65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색 개념에 관한 연

구에서 단색, 중간색, 무채색을 포함한 10가

지 색을 명명하는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색 개념의 획득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데, 특히 색 개념이 두드러지는 연령은 44~50

개월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분홍,

보라, 갈색에 대한 개념이 빨리 획득된다고

밝혔다. 유아의 색 선호에 관한 연구(권옥림,

2001)에서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 노란색, 분

홍색, 파란색 순이었으며, 싫어하는 색은 검

정색과 흰색이었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분홍

색을, 남아는 여아에 비해 파란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어린 영유아에 대한 색과 형태,

그리고 크기, 길이, 무게에 대한 발달적 변화

를 밝힌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다. 조기 교육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

영유아에 대한 발달적 자료가 부족한 것은

조기 교육을 위한 영유아의 이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 실제가 이루어지

기 어렵게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어린 영유

아에 대한 기초적 속성에 대한 개념화를 밝

히는 것은 영유아의 지각적 개념화의 발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2세 유아들의 월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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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나는 색과 형태의 개념화에 대한 발

달적 변화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두 속성의 개념화에 대한 획득

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색과 형태의 속

성 이외에, 크기, 길이, 그리고 무게에 대한

개념화의 획득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들 다양한 속성의 개념화의 획득에

있어서의 성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색과 형태의 개념화의 획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색과 형태의 상대적 선호에 관심을

두는 연구가 많으며 따라서, 선호법(preference

method)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방법

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과제 내에서 형태와

색 등 몇 가지 지각적 특성을 가진 자극을 동

시에 제시하여, 그 중에서 아동이 어떤 차원

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맞추는지를 관찰한

다(예: 표준자극으로 빨강네모를 제시하고,

비교자극으로 노랑네모, 빨강세모를 제시하여

두 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선호법의 문제점은 아동에게 획득되

어 있는 형태와 색에 대한 개념을 독립적으

로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의

획득 자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일 때

에는 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색과 형태에 대해서는 맞추기

과제, 분류 과제, 그리고 재인 과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하였다. 아동에게 획득되어

있는 각 속성에 대한 개념화를 가능한 한 있

는 그대로 측정하기 위해, 이들 세 종류의 과

제는 선호법 대신에, 기본적으로 다차원-요구

패러다임(성현란, 2001; 성현란, 유카와료조,

1999)에 따라 구성하였다. 다차원-요구 패러다임

(Multidemensional-Demand Paradigm)은 한 개의

과제 내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두 가지 속성

(예: 색과 형태)을 동시에 경합시키지 않고,

한 가지 속성(색 또는 형태)에 기초하여 개념

화하도록 하고, 또 어느 속성에 기초하여 개

념화할 것인가를 각 과제에서 분명히 요구하

기 때문에 아동의 인지적 능력을 보다 더 효

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차원-요구패러다임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란색 원과 붉은 색 원을 두

개의 제시자극으로서 제시한 후, 이들과 같은

것을 한 개 더 고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제시자극의 공통점은 형태인 동그

라미일 뿐, 색이 아니다. 따라서 그림 1에서

예시한 방법은 네모나 세모를 답으로 요구하

지 않을 뿐 아니라(공통적인 형태가 아니므

로), 특정 색에 따라서 고르도록 요구하는 과

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각 차원을 각각

측정할(다차원) 뿐 아니라 피험자의 선호에

따라 골라도 되는 과제가 아니라 과제의 요

구에 따라 반응해야 하므로 다차원-요구 패러

다임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파란색 원

만을 제시해 준 다음에 아래의 세 자극(파란

네모, 빨간 세모, 노란 동그라미) 중에서 고르

게 하였다면 제시자극의 파란색에 대해 반응

하여 파란색 네모도 정답이 될 수 있고, 형태

인 원에 반응하여 노란색 원이 정답이 될 수

있어서 이는 바로 선호법으로 측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방  법

피험자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각 개월별로

70~80명을 모집하여서 실험에 참여한 전체

유아는 모두 980명이었으며, 연령범위는 24~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0－

36개월에 해당된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

지역 50%, 충청지역 10%, 영남지역 30%, 호

남지역 10%로 전국 규모의 표집(본 연구는 1

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영역의 다양한 측면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 프로젝트의 인

지영역 자료의 일부를 분석한 것임, 앞의 각

주 참조)으로 선발되었다.

자극

형태 및 색 맞추기, 분류, 재인 과제에 사

용된 도구는 EVA 재료를 이용하였으며, 크기

는 4×4 cm로 동일하다. 각 과제에 사용된 구

체적인 자극은 다음과 같다.

맞추기 과제 자극

형태 맞추기：빨간 동그라미, 노란 세모,

파란 네모로 된 모형판

색 맞추기：빨간 네모, 파란 네모, 노란 네

모 도형

분류 과제 자극

형태 분류：동그라미, 세모, 네모 도형 세

트로 각 형태마다 제시자극 2개, 반응자극 1

개와 방해자극 2개가 동시에 제시된다. 제시

자극은 같은 형태이나 색은 다른 도형이고,

반응자극은 색은 다르되, 형태가 같은 도형이

며, 방해자극은 색은 같으나 형태가 다른 자

극이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형태 분류 과제

에서는 파란 원, 빨간 원이 제시자극으로 제

시되고, 노란 원, 파란 네모, 빨간 세모 중에

서 노란 원이 답이다(그림 1).

그림 1. 동그라미 형태 분류 자극의 예

색 분류：빨강, 파랑, 노란색 분류를 위한

자극으로 2개의 제시자극, 1개의 반응자극과

2개의 방해자극이 동시에 제시된다. 제시자극

은 색이 동일하고 형태가 다르며, 반응자극은

제시자극과 색은 동일하되 형태가 다르며, 방

해자극은 반응자극과 색과 형태가 모두 다른

자극이다. 예를 들어 파란색 분류 과제의 경

우 파란 원, 파란 네모가 제시자극이고 파란

세모, 빨간 원, 노란 네모가 동시에 제시되는

데, 파란 세모가 답이다(그림 2).

그림 2. 파란색 분류 자극의 예

재인 과제 자극

형태재인：빨간원, 빨간세모, 빨간네모도형

색 재인：빨간네모, 파란네모, 노란네모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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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 과제 자극

크기 변별：10×9cm의 미색의 사각 종이 위

에 자주색의 크기가 다른 원을 오려 붙여 코

팅을 한 그림카드로 큰 원의 지름은 6cm, 작

은 원의 지름은 4cm였다.

길이 변별：파란색 스트로를 이용하여 길

이가 긴 것은 12cm, 짧은 것은 8cm가 되도록

자른 막대였다.

무게 변별：지름이 3cm, 높이가 3.5cm인

원통을 이용하여, 무게가 가벼운 통의 내부에

는 아무 것도 넣지 않았고, 무거운 통은 내부

에 10원짜리 동전을 19개 넣어서 손으로 들

었을 때 무게의 차이가 나도록 만든 것이다.

가벼운 통(10g)과 무거운 통(86g)은 공히 외면

에 흰 종이로 감싸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

여 무게 이외의 어떠한 외형의 차이도 없도

록 하였다.

절차

실험자가 유아의 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부

모가 참석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실험

을 시행하였다. 유아가 도구를 쉽게 만질 수

있는 거리 간격을 유지한 채, 실험자는 유아

의 맞은 편에 앉아 실험을 진행해 나갔다. 각

유아가 시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10～20

분 정도였다.

아동은 원(circle)이라는 단어보다는 ‘동그라

미’라는 단어에 익숙하기 때문에(신정혜, 황상민,

1994), 본 연구에서 자극으로 사용된 원을 유

아에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동그라미’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맞추기 과제

형태 맞추기 과제：모형판에 동그라미, 세

모, 네모 도형을 맞추어 끼우도록 하는 것이

다. 즉, 모형판에서 도형조각을 빼낸 상태에

서 아이 쪽으로 향하도록 놓은 후, 아이에게

도형 조각들을 모형판에 끼워보라고 한다. 도

형을 모형판의 모양과 일치하게 끼우거나 올

려놓는 경우 정반응으로 간주한다.

색 맞추기 과제：하나의 자극을 보여주고,

그 도형과 같은 형태를 가졌으나 색이 다른 3

개의 자극 중에서 같은 것을 찾도록 하는 것

으로, 빨강, 파랑, 노란색의 네모 도형이 이용

된다. 먼저 빨간 색 맞추기에서는 빨간색 네

모를 아이 앞에 놓고, 빨강, 파랑, 노랑으로

구성된 한 세트의 도형들을 역시 아이 앞에

나란히 제시하고는 “여기에서, 이것(아이 앞

에 있는 빨간색 네모)과 같은 것을 줄래?”라

고 말한다. 그리고는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여

아이가 올바른 색을 쳐다보거나, 건드리거나,

실험자에게 건네주면 정반응으로 간주한다.

파란색과 노란색도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서

시행한다.

분류 과제

형태 분류와 색 분류 과제는 본 실험에 들

어가기 전에 유아를 대상으로 1회에 걸쳐 연

습 시행을 했다. 동그라미 도형으로 연습한

유아는 본 실험에서는 세모와 네모 도형에

대해 검사를 하고, 세모 도형으로 연습을 한

유아는 동그라미와 네모로 검사 시행을 실시

했으며, 네모 도형으로 연습한 유아에게는 동

그라미와 세모 도형으로 검사 시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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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분류 과제 역시 한 가지 색으로 연습을 하

고, 연습한 색을 제외한 다른 두 가지 색으로

검사 시행을 실시한다.

형태 분류 과제：형태는 동일하지만 색이

다른 2개의 도형을 제시자극으로 제시하는데,

이 두 도형과 형태는 다르면서 색이 같은 2

개의 도형과 형태는 동일하면서 색이 다른 1

개의 도형을 함께 제시하여 제시자극과 같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과제이다. 동그라미 분

류 과제 경우, 빨간 동그라미 도형과 파란 동

그라미 도형을 제시자극으로 사용해서 아이

앞에 나란히 놓는다. 그리고는 반응자극과 방

해자극으로 구성된 도형들(노란 동그라미, 파

란 네모, 빨간 세모)을 가리키면서, “이것(2개

의 제시자극)과 같은 것을 여기에서 찾아봐”

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아이의 반응을 관찰한

다. 세모와 네모 도형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

차를 이용해서 실험한다.

색 분류 과제：색이 동일한 2가지 도형을

제시하면서, 이 두 도형과 형태는 다르지만

색이 같은 도형 1개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색

이 다른 2개의 도형을 함께 제시하여 같은

것을 고르라고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를 보는 것이다. 빨간색의 경우, 제시자극으

로 빨간 세모와 빨간 네모를 아이 앞에 나란

히 놓는다. 그리고는 반응자극과 방해자극으

로 구성된 빨간 동그라미, 노란 세모, 파란

네모를 아이 앞에 다시 놓으면서, “이것(제시

자극)과 같은 것을 이 중에서 찾아봐” 라고

말한다. 아이가 제시자극과 같은 색인 빨간

원을 만지면 정반응으로 간주한다. 파란색과

노란색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서 실험한

다.

재인 과제

형태 재인 과제：실험자 앞 탁자 위에 아

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도형(동그라미, 세

모, 네모) 조각 3개를 놓고 아이가 약 10초

동안 도형들을 보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도

형들 앞에 스크린을 세워 아이가 보지 못하

게 가린 후, 아이의 손에 동그라미를 쥐어주

며 도형의 이름을 묻는다 “이게 무엇이지?”

아이가 대답하지 못하면 “이건 동그라미야”

라고 가르쳐준다. 아이가 약 10초간 동그라미

조각을 만지도록 한 후, 아이가 만지던 조각

을 스크린 뒤 원래 위치에 갖다 놓고는 스크

린을 제거하고 아이에게 3가지 형태의 도형

을 가리키면서 “네가 조금 전에 갖고 놀다가

내게 주었던 것을 가리켜 봐” 라고 말한다.

이 과제에서 유아에게 3가지 자극 중 하나를

강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서 목표 자극에 일

치하는 것을 찾도록 했다. 3가지 선택사항의

위치는 위치반응 편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위

치의 순서를 상쇄시켰다. 네모와 세모에도 동

일한 절차로 반복 시행하였다.

색 재인 과제：형태 재인 과제와 절차는

동일하며, 형태는 동일하되 색만 달리한 도구

를 사용한다. 즉, 모두 네모 형태이면서 색은

빨강, 파랑, 노랑으로 구분되어 있어 아이가

자신이 만지고 놀았던 색을 잠시 후 기억해

서 가리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모

든 실험은 2회 반복 측정했다.

변별 과제

크기 변별 과제：색, 형태와 질감 같은 다

른 지각적 특성은 동일하면서 크기만 다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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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전체

과제 개월 M(SD) M(SD) M(SD)

형

태

맞

추

기

25 2.35(1.11) 2.76(.61) 2.54(.93)

28 2.49(1.1) 2.90(.30) 2.70(.81)

31 2.67(.76) 2.59(.86) 2.63(.80)

34 2.67(.93) 2.95(.32) 2.81(.70)

합계 2.54(.98) 2.81(.56) 2.68(.81)

색

맞

추

기

25 1.65(1.4) 1.52(1.33) 1.59(1.36) a

28 1.62(1.34) 2.07(1.27) 1.86(1.31) ab

31 2.17(1.32) 2.24(1.10) 2.20(1.21) b

34 2.38(1.12) 2.85(.48) 2.62(.88) c

합계 1.96(1.33) 2.20(1.17) 2.08(1.26)

표 1. 월령과 성별에 따른 형태 맞추기와 색 맞추기

과제의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간 비교(N=296)

개의 자극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더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아 앞에 큰

원과 작은 원이 있는 그림 카드를 놓고, “둘

중에 큰 동그라미를 줄래?” 라고 말한 후, 유

아의 반응을 관찰한다.

길이 변별 과제：색, 형태, 질감 등의 지각

적 특성은 동일하면서 길이만 다른 2개의 자

극을 제시하여 더 긴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험자의 두 손에 긴 막대와 짧은 막

대를 동시에 제시하고 아이에게 둘 중에 긴

막대를 달라고 한 후, 아이의 반응을 관찰한

다.

무게 변별 과제：무게만 다르고 형태나 색

은 동일한 2개의 자극인 무거운 통과 가벼운

통을 유아 앞에 제시하고 유아에게 손으로

들어보게 한다. 그리고 “둘 중에 더 무거운

통을 줄래?” 라고 말한 후, 유아의 반응을 관

찰한다. 각 과제에 2회씩 실시한다.

결  과

형태 맞추기 및 색 맞추기

월령 및 성별에 따른 형태 맞추기와 색 맞

추기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두

맞추기 과제는 각각 3점 만점이다.

월령에 따른 형태 맞추기와 색 맞추기 과

제의 정반응수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형태 맞추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F(3, 292)=1.45, p<.23, 색 맞

추기 과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

292)=10.42, p<.001. 색 맞추기에 대한 월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Duncan

test)을 행하였다 (이 후의 모든 사후검증에는

Duncan test가 행해졌다). 인접한 연령인 25개

월과 28개월 간, 28개월과 31개월 간에는 차

이가 나지 않았으며, 25개월은 31개월과 34개

월에 비해 색 맞추기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세 형태(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맞추기 능

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형

태를 각각 짝지어서 대응 t-검증을 실시한 결

과, 동그라미-세모 쌍(t=3.03, p<.01)과 네모-동

그라미 맞추기 능력을 비교한 쌍(t=3.47,

p<.001)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즉, 세모(.88)에 비해 동그라미(.93)에 대한 맞

추기 점수가 더 높았으며, 네모(.87)에 비해서

도 동그라미 맞추기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서, 유아들은 다른 형태보다 동그라미에 대한

맞추기 점수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네모

-세모 맞추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47,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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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전체

과제 개월 M(SD) M(SD) M(SD)

형

태

분

류

25 .84(.93) .97(.92) .90(.92) a

28 1.11(.88) 1.00(.93) 1.05(.90) ab

31 1.28(.91) 1.38(.85) 1.33(.88) ab

34 1.15(.90) 1.20(.94) 1.18(.92) b

합계 1.09(.91) 1.14(.92) 1.11(.91)

색

분

류

25 .54(.80) .48(.83) .51(.81) a

28 .73(.84) .75(.84) .74(.83) a

31 1.00(.93) 1.09(.87) 1.04(.89) b

34 1.21(.95) 1.45(.78) 1.33(.87) c

합계 .87(.91) .96(.89) .92(.90)

표 2. 월령과 성별에 따른 형태 분류와 색 분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간 비교(N=296)

빨강, 파랑, 노란색의 맞추기 점수에서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빨강-파랑 맞추기

점수(t=4.11, p<.001)와 노랑-빨강 맞추기 점수

(t=3.99, p<.001)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가 나타

났다. 즉 파란색(.67)에 비해 빨간색(.75)에 대

한 맞추기 점수가 더 높았으며, 역시 노란색

(.67)에 비해서도 빨간색 점수가 더 높게 나타

났다. 따라서 유아들은 빨간색에 대한 맞추기

능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노란색-파

란색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47, p<.64.

형태 맞추기와 색 맞추기 능력을 비교한

결과, 형태 맞추기 점수(2.68)가 유아의 색 맞

추기 점수(2.08)보다 높았다, t=8.41, p<.001.

맞추기 과제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

펴본 결과, 형태 맞추기에 있어 여아(2.81)가

남아(2.54)보다 높게 나타났다, t=-2.85, p<.01.

즉, 여아들의 형태 맞추기 능력이 남아들보다

우수하였다. 하지만 색 맞추기 능력에 있어서

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t=-1.63, p<.10.

형태 분류 및 색 분류

월령 및 성별에 따른 형태 분류와 색 분류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두 분류 과제는 각각 2점 만점이다.

월령에 따른 형태 분류와 색 분류 과제의

정반응수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행하였다.

형태 분류에 있어서 월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 292)=2.87, p<.05. 색 분류

에 있어서도 월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 292)=12.95, p<.001. 이들 결과에

대해 사후검증을 행하였다. 형태 분류에서,

34개월이 25개월보다 더 높았으며(p<.05), 그

외의 쌍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색 분류에서는 25개월은 28개월과 차이가

없었으며, 31개월과 34개월과는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으며(p<.05), 31개월은 34개월과 유

의미한 차를 나타내어서(p<.05) 월령이 높아

질수록 분류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류 과제에서 형태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동그라미(.36), 세모(.39), 네모

(.37)간에 차이가 없었다. 빨강(.29), 파랑(.31),

노란색(.32)의 종류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형태 분류와 색 분류의 평균의 차이를 t 검

증한 결과, 형태 분류(1.11)가 색 분류(.92)보

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t=2.95, p<.01.

분류 과제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

펴본 결과, 형태 분류(t=-.40, p<.69)와 색 분류

점수(t=.41, p<.41)에서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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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전체

과제 개월 M(SD) M(SD) M(SD)

형

태

재

인

24 2.09(2.21) 2.50(2.18) 2.28(2.19) a

26 2.37(2.38) 2.61(2.39) 2.49(2.37) ab

27 2.43(2.41) 2.54(2.46) 2.48(2.42) ab

29 2.58(2.41) 3.92(2.16) 3.26(2.37) abcd

30 2.84(2.52) 3.18(2.39) 2.99(2.46) abc

32 2.71(2.28) 2.97(2.48) 2.85(2.37) bc

33 3.17(2.67) 3.79(2.41) 3.47(2.55) cd

35 3.48(2.60) 3.97(2.30) 3.69(2.47) cd

36 3.54(2.41) 4.45(2.18) 4.00(2.33) d

합계 2.80(2.46) 3.33(2.40) 3.06(2.44)

색

재

인

24 1.44(2.24) 1.81(2.15) 1.61(2.19) a

26 1.77(2.10) 2.47(2.56) 2.14(2.36) ab

27 2.45(2.47) 2.27(2.19) 2.36(2.33) ab

29 2.26(2.34) 3.03(2.33) 2.65(2.36) b

30 2.45(2.63) 2.91(2.65) 2.65(2.63) b

32 2.56(2.40) 2.77(2.74) 2.67(2.57) b

33 3.37(2.55) 4.16(2.28) 3.76(2.44) c

35 3.03(2.68) 4.29(2.34) 3.58(2.60) c

36 4.03(2.30) 4.08(2.27) 4.05(2.27) c

합계 2.59(2.51) 3.08(2.51) 2.83(2.52)

표 3. 월령과 성별에 따른 형태 재인과 색 재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간 비교(N=684)

사례수 M SD F

동그라미 684 1.15 .89

세모 684 .94 .92 38.12***

네모 684 .97 .91

***p<.001

표 4.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재인 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와 F값

맞추기와 분류

형태 맞추기와 형태 분류 차이를 t-검증한

결과, 형태 분류(1.11)보다 형태 맞추기(2.68)

가 높았다, t=25.43, p<.001. 색 맞추기와 색

분류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 색 맞추기(1.26)

가 색 분류(.9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t=16.75, p<.001) 분류 과제보다 맞추기 과제

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형태 재인 및 색 재인

월령 및 성별에 따른 형태 재인과 색 재인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각 과제의 만점은 6점이다.

월령에 따른 형태 재인과 색 재인 과제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태 재인과 색

재인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각각, F=4.71,

F=8.58, p<.001. 따라서 사후검증을 통해 월령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형태 재인에서, 24~30개

월까지는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4개월과 32개월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26, 27개월은 33, 35개월, 36개월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색 재인에서는 24~

27개월, 29~32개월과 33~36개월로 나뉘어져

그 월령 간에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전체

적으로 월령이 증가할수록 재인 능력이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형태의 세 종류로서 사용한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 따른 재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

을 실시한 결과, 형태의 종류에 따른 재인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8.12,

p<.001, 세 형태(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재인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형태를 각각 짝지어서 대응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그라미-세모 재인 쌍(t=8.00, p<.001)과

네모-동그라미 재인 능력을 비교한 쌍(t=-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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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전체

과제 개월 M(SD) M(SD) M(SD)

크기

변별

26 1.20(.93) 1.26(.89) 1.23(.91) a

29 1.50(.76) 1.69(.61) 1.60(.69) b

32 1.47(.71) 1.77(.63) 1.63(.68) b

35 1.60(.71) 1.84(.45) 1.70(.62) b

합계 1.45(.79) 1.63(.70) 1.54(.75)

길이

변별

26 1.26(.89) 1.08(.88) 1.16(.88) a

29 1.26(.86) 1.54(.68) 1.40(.78) ab

32 1.47(.79) 1.72(.65) 1.60(.72) bc

35 1.63(.67) 1.74(.51) 1.68(.60) c

합계 1.41(.81) 1.51(.74) 1.46(.78)

무게

변별

26 1.40(.85) 1.18(.87) 1.29(.86) a

29 1.32(.87) 1.56(.72) 1.44(.80) ab

32 1.50(.79) 1.64(.63) 1.58(.71) b

35 1.57(.75) 1.65(.61) 1.61(.69) b

합계 1.45(.81) 1.50(.73) 1.48(.77)

표 6. 월령과 성별에 따른 크기․길이․무게 변별의 평

균, 표준편차 및 집단간 비교(N=294)

사례수 M SD F

빨강 684 .99 .91

6.09***노랑 684 .93 .92

파랑 684 .90 .93

***p<.001

표 5. 빨강, 파랑, 노란색 재인 점수의 평균, 표

준편차와 F 값

p<.001)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즉, 세모(.94)에 비해 동그라미(1.15)에 대한

재인 점수가 더 높았으며, 네모(.97)에 비해서

도 동그라미 재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서,

유아들은 다른 형태보다 동그라미에 대한 재

인 기억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네모-세

모 재인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t=1.43, p<.16.

형태 재인과 색 재인에 대한 평균의 차이

를 t-검증한 결과, 형태 재인(3.06)이 색 재인

(2.83)보다 높았다, t=3.15, p<.01.

형태 재인 능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여아(3.33)가 남아(2.80)보다

더 높았다, t=-2.84, p<.01. 또한 색 재인 능력

에 있어서도 여아(3.08)가 남아(2.59)보다 더

높았다, t=-2.52, p<.01.

유아의 색 재인 능력으로 사용된 빨강, 파

랑, 노란색에 대한 재인 능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5에 제시되었다. 빨강, 파랑,

노란색의 재인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6.09. p<.001.

빨강, 파랑, 노랑 3가지 색을 각각 짝지어서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빨강-파랑 재인 점수

(t=3.38, p<.001)와 노랑-빨강 재인 점수(t=-2.54,

p<.01)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즉

파란색(.90)에 비해 빨간색(.99)에 대한 재인

점수가 더 높았으며, 역시 노란색(.93)에 비해

서도 빨간색 재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들은 빨간색에 대한 재인 기억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노란색-파란색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96,

p<.34.

크기, 길이, 무게 변별

월령 및 성별에 따른 크기, 길이, 무게의

변별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세 과제는 각각 2점 만점이다.

월령에 따른 크기, 길이, 무게의 변별 점수에

대해 각각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세 과제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크기 F=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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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길이 F=6.68, p<.001; 무게 F=2.60,

p<.001. 각 과제별로 월령간 차이를 사후검증

하였다. 크기 변별에서, 26개월은 29, 32, 35

개월에 비해 낮았으며, 29, 32, 35개월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 변별의

경우, 26개월은 32, 35개월보다 낮았으며, 32

개월과 35개월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무게 변

별에서는 26개월에 비해 32, 35개월이 높았으

나, 26개월과 29개월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32

개월과 35개월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세 과제

모두에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별 능력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크기, 길이, 무게 변별 능력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을 실시한 결과,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1.70, p<.18. 변별 능력에

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크기 변

별에서 여아(1.63)가 남아(1.45)보다 높게 나타

났다, t=2.11, p<.05. 길이와 무게 변별 점수는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길

이 t=1.13, p<.26; 무게 t=.60, p<.5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4~36개월에 걸친 유아들을

대상으로 맞추기, 분류, 변별 및 재인 과제를

이용하여 색, 형태, 크기, 길이 및 무게에 대

한 개념 이해에 관해서 월령과 성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

다.

연구의 결과,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형태와

색에 대한 개념화의 획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체로 남아에 비해 여아의 수

행 능력이 높았으며, 맞추기, 분류, 재인 과

제, 모두에서 형태 개념화가 색 개념화보다

더 일찍 획득됨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먼저, 월령에 따른 형태와 색의 개념화의

발달적 변화에 관해 살펴보고, 형태와 색의

개념화의 비교에 관해 논의할 것이며, 그리고

각 개념화의 성차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 후에 크기, 길이, 무게의 개념화에 관해서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의 의

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유아의 형태 맞추기와 색 맞추기 능력을

살펴본 결과, 형태 맞추기는 월령에 따른 차

이가 없었고, 색 맞추기는 월령이 높을수록

더 잘 하였다. 형태 맞추기와 색 맞추기 비교

에서 색 맞추기보다 형태 맞추기에서 더 높

은 점수를 보였다. 맞추기 과제의 결과에 기

초할 때, 2세 유아는 형태 개념화가 색 개념

화보다 더 일찍 획득됨을 알 수 있다. 분류

과제를 통해서 검토하였을 때에도, 월령이 증

가함에 따라 형태 개념화와 색 개념화의 획

득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재인 과제를

통해 검토하였을 때에도, 월령이 증가함에 따

라 형태 개념화와 색 개념화의 획득이 증가

함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과제 유형의

결과에서 24개월에서 36개월로 진행하면서

형태와 색의 개념화가 대체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단, 맞추기 과제를 통해서 본 형태

개념화에서만 유의미한 증가가 보이지 않았

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

는 것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도 형태와

색의 개념화의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는 점이다. 단, 다른 유형의 과제에 비해 비

교적 쉬운 과제인 맞추기 과제를 통한 형태

개념화는 24개월에 이미 상당히 발달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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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천정효과가 일어나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

실은 형태와 색의 개념화를 비교함으로써

24~36개월의 유아에서 형태 개념화가 색 개

념화보다 더 일찍 획득됨을 반복적으로 지지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형태 개념화가

색 개념화보다 더 일찍 획득된다는 사실이

맞추기 과제, 분류 과제, 그리고 재인 과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지되었다는 점에서 신

뢰로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2세 유아에서 형태 개념화가

색 개념화가 더 일찍 획득된다는 사실이 지

지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형태와 색의 개념화

에 대한 상대적 선호를 밝히기보다는 각각의

개념화의 획득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

적 선호와 지각적 능력은 서로 연관성이 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행 연구(Baldwin,

1989; Brian & Goodenough, 1929; Melkman et

al., 1976)에서 맞추기를 하거나 분류할 때 색

보다 형태에 더 기초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형태 선호를 보였던 결과들과도 일치되는 경

향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신기한

명칭을 들려주고 그 명칭을 확장시키도록 요

구했을 때 2세 아동은 색보다 형태에 기초한

다는 Mervis(1988)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Pitchford와

Mullen(2001)의 연구에서도 맞추기 과제에 의

해 2세 집단에서 56%가 다른 특성에 비해 형

태를 더 선호한다고 나타난 결과도 형태의

개념화가 색 개념화에 비해 더 일찍 획득되

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itchford와 Mullen(2001)의 연구에

서 재인 과제를 통해서 형태와 색의 상대적

선호를 비교했을 때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서 재인 과제를 사용했을 때에도 형태 개념

화가 색 개념화보다 일찍 획득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재인 과제를 사용한 경우에 Pitchford와 Mullen

(2001)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가 불일치하게

나타난 것은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

인다. 즉, Pitchford와 Mullen의 재인 과제는

언어적 명칭을 사용하였으나(색 재인 과제의

경우, 빨간색은 어느 것이니? 라고 묻는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조작을 통해 묻는다(색 재인

과제의 경우, 형태는 모두 원이면서 색만 다

른 것을 세 가지 제시하여 어느 한 가지를 만

지면서 기억하게 한 후, 세 가지 중에서 만지

고 놀았던 것을 재인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의재인과제는 Pitchford와Mullen의 재인 과제에

비해, 색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 인지적 부담

이 작으므로 2세와 같은 어린 유아의 색 재

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더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세 종류의 형태에 대한 차이를 보면, 분류

과제를 제외하고, 맞추기 과제와 재인 과제에

서 동그라미를 세모나 네모보다 더 잘 개념

화하였고, 세모와 네모 간에는 차이가 없었

다. 본 연구에서 세모와 네모에 비해 동그라

미에 대한 개념화가 더 일찍 획득하는 경향

은 유아에 있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

이 생존적 가치가 크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색의 종류에 따른 개념화를 비교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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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분류 과제를 제외하고 맞추기 과제와

재인 과제에서 빨간색에 대한 개념화가 파랑

과 노랑보다 더 일찍 획득되었고, 파랑과 노

랑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색에 대한 이와 같

은 결과는 선행연구들(권옥림, 2001; Bourgeois-

Bailetti & Cerbus, 1977; Palmer, 1973)에서 유

아들이 빨간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과 일관성

이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 크기, 길이, 무게 변별 능력을

검토한 결과, 유아는 변별 능력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월령이 높아질수록 크기, 길이, 그

리고 무게의 개념화의 획득이 의미 있게 증

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아마도 이들 세 가지

속성의 개념화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범위인

36개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달해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3,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희영, 2001)에서, 길이, 넓이, 부피,

무게 측정 능력이 3세에 비해 4, 5세 아동이

모든 특성에서 측정 능력이 높음을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24~36개월 사

이의 유아들의 크기, 길이, 무게의 변별 능력

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는 했지만, 3세 유아

보다 4, 5세의 유아가 여러 속성들에 대한 변

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아 36개월 이후에도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태와 색의 개념화에 대한 성차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색 맞추기에서 성차가 없었

고, 형태 맞추기에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과제에서는

형태와 색의 개념화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재인 과제에 있어서는 형태와

색의 개념화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능력을 보였다. 따라서 분류 과제를 제외한

많은 경우에 여아가 남아보다 재인 능력에서

더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길이와 무게

변별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크기 변별에서

는 여아가 변별을 더 잘하여, 변별 과제에서

도 전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개념 발달에

서 우세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지각적 속성의

개념화가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빨리 획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nyan과

Quillian(1971), Brian과 Goodenough(1929)와

Johnson(1977)의결과와대체로일치한다. 하지만

Anyan과 Quillian(1971)은 2~4세 유아를 피험

자로 했으며, Johnson(1977)은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 두 연구는 색명명 과제

를 이용하여 남아보다 여아가 수행 능력이

높다고 했다. 또한 이윤정(1990)은 5세 유아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색 변별력이 뛰어나다고 하였으며, Brian과

Goodenough(1929)는 색과 형태를 같이 비교

해서 여아가 개념 이해력이 더 뛰어남을 밝

혔다. 따라서 4~5세 유아에서 뿐만 아니라 2

세 정도의 어린 유아에서도 형태와 색을 비

롯한 여러 기초적인 속성에 대한 개념화에

성차가 나타나며, 여아가 더 일찍 발달됨을

알 수 있다.

재인 과제와 변별 과제와는 달리 동일 피

험자를 대상으로 맞추기와 분류 능력을 비교

한 결과, 형태뿐 아니라 색을 이용한 과제에

서도 분류 과제의 정반응률보다 맞추기 과제

의 정반응률이 더 높아 유아들은 일반적으로

분류 과제보다 맞추기 과제를 더 쉽게 인식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계적 분석은 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대체로 크기, 길이, 무게의 변별 과제의 정답

률이 다른 과제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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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순성에 기인할 것이다. 변별 능력을 측

정하는 과제는 제시된 2개의 자극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타

과제에 비해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어, 차

후에는 과제의 복잡성을 통제해서 변별 과제

의 정반응률을 맞추기와 분류 능력과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결과는 무엇보다

도 24~36개월 사이의 유아의 대해 형태 개념

화와 색의 개념화의 발달적 변화를 상세하게

밝혔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형태의 개념화가

색의 개념화보다 더 일찍 획득된다는 것을

다양한 과제를 통해 반복적으로 밝혔다는 것

이다. 특히 본 연구는 첫째, 전국의 각 지역

별 인구비례를 참고하여 피험자를 표집하였

고, 둘째, 지금까지 자료수집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어린 2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적인 지각적

특성에 대한 개념화의 획득을 밝혔으며, 셋

째, 다차원-요구 패러다임에 기초한 다양한

과제를 고안하여 어린 유아들의 지각적 선호

보다는 각각의 지각적 능력을 독립적으로 밝

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영유아의 다양

한 지각적 속성에 대한 개념화의 획득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영유아에 대한 적절

한 조기교육 실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2세 아동에 한정

되어 있어서, 3세 이후의 아동에서 일어나는

개념화의 발달적 변화는 다루지 못한 아쉬움

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36개월 이후의

연령층도 폭넓게 대상으로 포함하여, 한국 영

유아에서도 형태와 색의 개념화의 비선형적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린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아들의 피

로나 짧은 주의폭으로 인해 한 유아에게 모

든 속성에 대한 과제를 실시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각 속성의 개념화의 획득 간의 상관

을 알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 유아 당 실시하는 과제 종류를 조절하는

대신에 여러 속성을 한 유아에게 모두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속성에 대한 개념

화의 획득 간의 관계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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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change of the conceptua

form, color, and other attributes(size, length, and weight) and to compare the acqu

conceptualization of color versus form in Korean infa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9

aged 24 to 36 months. Three kinds of tasks (matching, classification, and recognition) wer

measure the conceptualization of various attributes and these tasks were basically designed acco

Multidimensional- Demand Paradigm｣ which taps infant's cognitive ability but not cognitive p

Discrimination task was used to measure their conceptualization of size, length, and weight T

were as follows. The acquisition of the conceptualization of color and form was improved ac

age, and the acquisition of the conceptualization of form (circle, triangle, square) was ea

color(red, blue, yellow) from the tasks of matching, classification, and recognition. Also, the

of the conceptualization of size, length, and weight was improv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ag

sex also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concerning form matching and recognition(color, fo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3 types of form(circle > square = triang

types of color(red > yellow = blue) by matching and recognition tasks.

Keywords：color classification, form classification, color recognition, form recognition, Multidim

Demand Paradigm


